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7년 7월 4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7년 7월 4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7년 7월 4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Japanese boxship merger remains on track  수은, 이번주 성동조선 RG 발급 결정 

일본의 3대 선사들이 컨테이너 부문 합병을 추진하고 있음. 3사는 컨테이너 부문
을 합병해 Holding Company와 Operating Company로 분할할 계획임. 각 회
사가 설립되는 일본과 싱가폴에서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힘. 3사의 합산 컨테이너 
선대는 총 140만TEU로 세계 6위 규모임. (Tradewinds) 

 성동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이 RG 발급 여부를 이번주 내로 결정할 
계획임. 지난주 노조가 회사 경영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
면서 RG 발급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임. 성동조선해양은 지난 5월 Kyklades 
Maritime으로부터 11.5만DWT급 탱커 최대 7척을 수주한바 있음. (조선비즈) 

German boxship consolidation moves up a gear  법정관리 조기 졸업한 STX조선해양 “다시 출발선에서 수주에 최선” 

독일 컨테이너 업계의 Consolidation이 가속화되고 있음. 최근 L&B와 Asiatic/ 
Atlantic Lloyd가 Hanseatic Unity Chartering(HUC)에 가입함 HUC의 운영 선
대는 총 233척으로 늘어남. HUC는 700~9,400TEU급의 컨테이너선 206척과 
3.3~9.3만DWT급의 벌크선 27척을 운영하고 있음. (Tradewinds) 

 서울회생법인이 STX조선해양의 법정관리 종결을 밝힘. 법원은 지난해 11월 
STX조선해양에 대한 회생계획을 인가한 바 있음. STX조선해양은 회생절차 조기 
졸업으로 금융거래 혜택을 기대한다고 밝힘. 최근 외신을 통해 STX조선해양이 
MR2 Tanker 6척의 수주 가능성이 보도된 바 있음. (조선비즈) 

Yangzijiang inks six orders worth $133m  Kyoei Tanker adds to VLCC ordering rush 

중국의 Yangzijinag 조선소가 2분기 중 최대 6척, 1.33억달러 규모의 수주를 기
록함. Yangzijiang은 8.2만DWT급 벌크선 3척을 확정 수주했으며 1,800TEU급 
컨테이너선 3척을 옵션으로 수주함. Yangzijiang 조선소의 연갂 누적 수주는 19
척, 4.5억달러를 기록함. (Tradewinds) 

 일본의 Kyoei Tanker가 자국 조선소인 Japan Marine United(JMU)에 VLCC 1
척을 발주함. 인도는 2019년 3분기 예정으로 선가는 공개되지 않았음. Kyoei 
Tanker는 연초 자국 조선소인 Namura Shipbuilding에 동일한 선종을 발주한 
바 있음. (Tradewi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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